
조혈모세포
이식 환자를
위한 안내문

“조혈모 이식 환자는 면역이 다시 태어나는 중입니다.

작은 감염도 큰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.

환자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은 손 씻기, 마스크, 청결입니다.”

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핣니다.



1. 감기·기침·열·몸살 증상이 있으면 절대 방문 금지

- 콧물, 목 아픔, 잔기침만 있어도 방문 불가

- 작은 감기도 환자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음

2. 방문 전·후 손씻기 (30초)

- 흐르는 물+비누로 손등, 손가락 사이, 손톱 밑까지 꼼꼼히

3. 마스크 착용 필수

- KF94 또는 KF80 권장, 코와 입 완전히 가리기

4. 옷차림 규칙

- 외부에서 바로 들어오지 말고 겉옷은 문 앞에서 벗기

- 손 다시 씻기, 강한 향수·냄새 제품 금지

5. 환자와 스킨십은 최소화

- 손잡기 정도만, 포옹·키스·얼굴 접촉 피하기

6. 음식 가져오지 않기

- 외부 음식 금지, 조리 후 2시간 지난 음식 피하기

- 과일은 환자 본인이 직접 씻고 깎은 것만 가능

가족·방문객이
지켜야 할 기본 규칙



집 안에서 지켜야 할
생활·위생 규칙
1. 매일 2번 환기 (아침·저녁 10~15분)

2. 침구·수건은 주 2회 교체

- 60도 이상 온수로 세탁 및 완전 건조

3. 화분·가습기 금지 (곰팡이 감염 위험)

4. 반려동물은 환자 공간에서 분리

5. 주방 위생

- 고기·채소용 도마 분리, 음식 완전 조리 필수

- 상온 2시간 지난 음식 폐기, 남은 음식 24시간 내 재가열

6. 식기 관리

- 끓는 물 살균 또는 식기세척기 고온 모드

- 행주·수세미는 2~3일마다 교체

7. 생활 습관

- 환자가 만지는 물건은 항상 건조하게 유지

- 샤워 후 즉시 보습, 손톱 짧게, 상처는 즉시 소독



환자가 스스로
조심해야 할 것
1. 음식

- 생야채, 회, 초밥, 반숙계란, 재조리 음식 금지

- 과일은 껍질 벗기고 바로 먹기

- 하루 물 1.5~2L 소량씩 자주 섭취

2. 외출

- 사람 많은 곳 피하기

- 마스크 필수

- 외출 후 손·얼굴 씻기

3. 운동

- 갑작스러운 운동 금지

- 하루 10~20분 걷기부터 시작

- 피곤하면 즉시 쉬기

4. 피부 관리

- 보습 충분히 하기, 긁지 않기

- 상처는 즉시 소독

- 햇빛 노출 시 모자/자외선 차단제 사용



응급 상황 시
가정에서 해야 할 일
1) 체온 측정 → 38.0도 이상이면 즉시 병원 연락

2) 따뜻한 물 소량 섭취 (과다 금지)

3) 오한 있으면 얇은 담요로 살짝 덮기

4) 해열제 절대 금지

5) 준비된 외래 번호 혹은 응급실로 연락

6) 복용 중인 약 목록/사진 지참

※ 아래 증상 중 하나라도 있으면 즉시 병원 연락

(혈액내과 외래, 담당 간호사, 또는 응급실)

1 38.0도 이상의 발열

※ 해열제 복용 금지, 귀가 뜨겁거나 오한이 와도 즉시 연락

2. 갑작스런 기침 증가, 호흡곤란, 가슴 답답함

3. 심한 구토, 설사, 복통

4. 피 섞인 소변, 잇몸·코피가 멈추지 않을 때

5. 의식 혼미, 갑작스러운 두통, 경련

6. 피부가 갑자기 빨개지거나 따갑고 발진이 퍼질 때

7. 소변이 안 나오거나 색이 짙게 변할 때



• 혈액내과: 

• 응급실:

응급 연락처

“관심과 실천이

환자의 치유에

큰 힘이 됩니다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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